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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배우 한석규와 28년 만 재회…
스피드011 오마주 광고 공개
- 1998년 명작 광고 <스피드 011 ‘산사’>편, 갤럭시 Z 폴드8 광고로 재현
- 탐험가로 분한 한석규, SKT 아일랜드 관찰하는 반전 코믹 연기에 대중 반응 뜨거워
- SKT의 변치 않는 브랜드 가치와 갤럭시 시리즈, 명배우 한석규 연기가 만나 시너지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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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석규의 명대사가 28년 만에 SK텔레콤 광고에서 되살아났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단말 출시를 맞아, 대한민국 광고사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1998년 ‘스피드011’ 캠페인을 오마주한 신규 광고 <이제,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시간>을 선보였다.

■ 28년 전 그 명장면 그대로… 변하지 않는 품격 보여준 한석규

이번 광고는 1998년 당시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스피드 011 ‘산사’> 편의 콘셉트와 배우를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재현했다. 원작의 주인공이자 당대 최고 배우 한석규가 다시 모델로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달한다.

광고 영상은 과거와 동일하게 고요한 대나무 숲길을 스님과 함께 걷는 한석규 배우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한석규 배우가 든 갤럭시 Z 폴드8에서 나오는 SKT 사전예약 혜택 안내 소리만 숲속의 정적을 깬다. 그 순간 갤럭시 Z 폴드8이 나비처럼 날아가며 통화가 끊긴다.

1998년 광고에서 전화벨 소리에 놀라 날아가던 나비를, 이번 광고는 갤럭시 Z 폴드8이 화면을 접으며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전화를 끈 한석규 배우는 특유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조용한 산책을 이어 간다.

1998년 광고는 ‘어디서든 잘 터지니 전화를 켜두라’는 기존 통신사와 달리, 고요한 자연 속에 있는 듯한 소중한 순간에는 전화를 꺼두라는 메시지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 광고도 알림과 정보에 지친 현대인에게 ‘내면에 집중할 때는 아무리 좋은 혜택 안내 전화라도 꺼두라’는 메시지를 갤럭시 Z 폴드8을 접는 장면으로 전달한다. 단말 특징과 구매 혜택을 나열하는 기존 통신사 광고의 틀을 벗어난 것이다.

■ 잃어버린 폰이 진화한다… 'SKT 아일랜드' 누비는 탐험가 한석규

SKT는 오마주 광고와 함께 한석규 배우가 탐험가로 변신한 모큐멘터리 콘셉트의 광고 <새로운 종의 출현>도 공개했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스마트폰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의 최적 서식지인 ‘SKT 아일랜드’로 가출했다가, 그곳에서 SKT ‘베스트 요금제’를 갖춘 갤럭시 Z 폴드8으로 진화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한석규 배우는 ‘SKT 아일랜드’에서 스마트폰들이 생명체처럼 구애 활동을 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진지한 내레이션으로 탐구하며 웃음을 자아낸다.

앞선 광고가 1998년 원작을 진정성 있게 오마주했다면, <새로운 종의 출현> 콘텐츠는 시대 변화로 한층 달라진 통신 생활을 조명하며 반전 메시지를 전한다.

탐험 중 날아든 ‘새로운 종’ 갤럭시 Z 폴드8을 한석규 배우가 손에 쥐자 넷플릭스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어 대화면에서 넷플릭스를 즐기며 함박웃음을 짓는 모습과 함께 과거 명대사를 재치 있게 패러디한 “새로운 종을 만나실 땐 밤새 켜두셔도 좋습니다”라는 반전 카피가 등장한다. 

OTT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8과 SKT의 넷플릭스 요금제를 결합해 ‘밤새 켜둬도 좋다’는 메시지로 확장한 것이다.

대중 반응도 뜨겁다. 세 편의 광고는 SK텔레콤 유튜브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278만 회를 넘어섰으며, ‘한석규 배우의 스피드 011 광고가 생각난다’, ‘한석규 배우의 목소리 때문에 진짜 다큐멘터리를 보는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광고는 신규 단말의 장점과 통신사 혜택, 그리고 고객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SKT 브랜드 가치를 명배우의 연기로 조화롭게 융합했다는 평가다.

윤재웅 SKT 프로덕트&브랜드본부장은 “과거의 장면을 단순히 재현하기보다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이야기와 고객 가치로 재해석하되 한석규 배우의 광고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SKT가 쌓아온 신뢰와 향수를 환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석규 배우가 출연한 SKT의 갤럭시 Z 폴드8 신규 광고는 TV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방영 중이며, SKT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SKtelecom)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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